
읽는다는 것을 읽음으로 "읽는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한계도 생각하게 되

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읽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기적같은 일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

마나 큰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던 제게 도전이 되는 책이고 또

한 말씀묵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심어준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렵지 않은 언어로 알기쉽게 풀어주

셔서 참 감사합니다. 

- 송혜원 집사 –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

나 가지는 고민일 것입니다. 

강영안 교수님의 책 "읽는다는 것"을 통해 성경속으로 나의 삶을 끌고 들어가고 성경을 나의 삶에 가지

고 올 수 있는 성경과 나의 거리를 줄이는 읽음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조규철 집사-

읽는다는것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기에 첫 아담에게 생령을 불어 넣어주신것처럼 ... 성경의 숨결이 내게 

불어넣어져야만 내 삶에, 내 고난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석되어 적용으로 살아가는 승리가 아닐까?  

나 자신의 구원이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 끓임없이 적용되어져 살아질때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질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지게 한다. 

- 김민정 집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내 삶을 볼수 있고 하나님 말씀 영혼

구원 고난의 축복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20절 나의 생각의 말씀 씨름하며 읽어야  해요. 

성경 읽되 제대로 분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좋은 독서모임 감사 합니다. 

- 박경자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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